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

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, 

오늘 마흔아홉번째 현충일을 맞아 우리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

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,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

다.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

선열들의 애국충정이 있었기에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역사는 자랑스럽

게 이어져 왔습니다. 3∙1운동에 이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광복의 그날까지

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줄기차게 투쟁해 왔습니다. 6∙25전쟁의 비극도 수

백만 용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겨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

주의, 평화와 번영, 이 모두가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 덕분입니다. 

그러나 선열들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

금할 수 없습니다. 아직도 식민지배의 역사적 진실은 다 가려지지 못했고, 혼백

마저 조국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투사들도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 소외되고

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후손들도 있습니다. 참으로 부끄럽고, 또 미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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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

토요일 이 시간이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신나게 놀고 싶으시죠? 그런데도 이

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가하신 여러분이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. 

무엇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 반갑

고 마음 든든합니다.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도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. 

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. 최

소한 먹고사는 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가야

하겠습니다. 

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까운 우리 이웃은 물론 북한의 어린이와 멀리 아프리

카의 친구들에게까지 큰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

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스물네 시간의 기아체험,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 잘 해내리라

믿습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십시오. 

청소년 여러분, 파이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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